
 
 

 

 

JARA회원 소개  

오카노 자동차상회  

본사 사무소 이전 신축 
 

■ 본사 사무소를 이전 신축하여, 동선을 

중시한 작업 효율 향상, 국내외에서 부품 

판매 강화 

 

(유) 오카노 자동차상회(㈲岡野自動車商

会)(오카노 이사오(岡野功) 사장, 미에현 

다마키 쵸 (三重県玉城町))는 최근 본사 사

무소를 이전 신축했다. 지금까지 각각 다른 

지역에 있던 국내 부문과 해외 부문을 집약

하여,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, 보다 

효율적인 부품 생산으로 이어가고 싶다는 

생각이다. 나아가 공장 내에서는 구매 차량

과 생산 부품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

록 동선을 중시하여, 작업 직원의 부담을 

경감시킬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하였다. 본

사 신축으로 작업성을 더욱 높여, 국내외에

서 중고 부품의 판매력을 강화한다. 

 

◆ 본사와 공장을 집약 

 

동사는 국내외에 중고 부품을 판매하고 

있으며, 해외에는 말레이시아와 미얀마 등 

4 개국에 판매하고 있다. 전체 매출액에서 

대략 국내 중고 부품 판매가 50%, 해외가 

30% 이며 나머지 20% 가 자원 판매로 구성

되어 있다. 월간 취급 대수는 250대를 유지

하고 있으며, 국내외를 불문하고, 수요지에 

중고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. 

 

동사는 지금까지 이세시(伊勢市)에 본사 

등을, 다마키 쵸(玉城町)에 처리공장을 두

고 있었지만, 다마키 쵸에 본사와 공장을 

집약하였다. 약 2800 평방 미터의 부지에 

본사 사무소와 생산 공장, 부품 창고를 설

치한다. 

 

◆ 부품 부위에 따라 선별 

 

본사 이전에 따른 커다란 효과 가운데 그 

하나가 작업 효율성이다. 부품을 생산할 

때, 동사는 1대의 사용 후 자동차로부터 부

품 단위로 국내용, 해외 부품을 선정하는 

생산 방식을 채택한다. 많은 사업자가 대략 

사용 후 자동차 1 대별로 국내용과 해외용

으로 분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. 동사

가 채택하는 방법에서는 부품 부위에 따라 

선별을 하기 때문에, 시간이 걸리지만, 수

요처에 맞추어 부품을 유효하게 판매 가능

하다는 것이 특징이다. 수요처를 고려한 생

산으로, 동사는 생산 부품의 판매율이 100%

를 유지하고 있다. 

 

JARA뉴스’가 제 100호를 맞이하였습니다!  

시간이 참으로 빠릅니다.‘JARA 뉴스’도 

제 100 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현재

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, 캐나다, 호주, 

중국, 한국, 말레이시아, 인도, 몽골 등

의 여러 나라에서 애독해 주시고 계십니

다. 많은 분들의 성원과 지원에 감사 말

씀드립니다.  

 

제 1 호는 2008 년 2 월에 ‘SPN 뉴스’

로 시작한 이후, 지금까지‘IRT 국제회

의’, ‘AAEF 아시아자동차 환경포럼’을 

비롯한 세계의 자동차 재활용 사업 정보

와 격변하는 일본 자동차 재활용 사업의 

동향에 대해 전해 왔습니다. 당사도 (주)

에코라인 사와 합병을 하는 등 기업 재편

과 통합,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등 업계

의 동향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. 

 

이 뉴스를 발간함에 있어 (유)잔・코퍼레

이션의 이토(伊藤) 사장님을 비롯하여, 

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것을 지면을 빌

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, 앞으로도 

세계 자동차 재활용 사업에 있어 정보 교

환의 뉴스가 되도록 직원 모두가 일심 단

결하여 전진해 나가겠습니다. 앞으로도 

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

2016년 6월 

주식회사 JARA 

대표이사 사장 기타지마 소쇼 

(北島 宗尚) 

약 2800평방미터의 부지에 본사 전용 사

무소를 이전 신축하였다 



JARA회원 소개  

이시카와상사(石川商事) 

자동차 재활용을 통한 

에콜로지 실천 

 이시카와상사(石川商事)(사이타마현 가

와고에시(埼玉県川越市), 이시카와 마사키

(石川将輝) 사장)는 1959 년에 청소, 산업

폐기물업자로 창업했다. 그 후, 마사키(将

輝) 씨가 2 대째 사장으로 자동차 부품 센

터를 개설. 현재는 자동차 해체에서 중고 

부품, 매입 등이 주력 사업이 되고 있다.   

‘자동차 재활용을 통한 에콜로지에 기

여’의 실현을 사업 이념으로 삼고 일상 

업무 속에서 ‘고객으로부터 폐차를 의뢰 

받는 기쁨’‘자동차를 재활용하는 기쁨’

‘재활용 부품을 판매하는 기쁨’을 느끼

며, 스스로의 기쁨을 고객에게도 반영할 

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. 

◆ 1 명으로 시작 

학교를 졸업한 후, 사이타마 현에 있는 

(유) 쇼와메탈(㈲昭和メタル)에 취직. 2 

년간 자동차 재활용에 대한 노하우를 배운

다. “앞으로 성장하는 일을 하고 싶다.”

라며 스스로의 의지로 재활용 업계에 뛰어

들었다. 동사로 돌아온 후 부품 센터를 시

작했지만 처음에는 단 1명이 자동차의 해

체, 판매, 포장, 배송 등을 실시했다. 

“우선, 분명하게 인식되는 것이 중요”하

다고 생각하여 현내의 자동차 관련 단체나 

기업을 돌며, 프레젠테이션 활동을 하며, 

인지도를 높이는 등 판매처 확보, 수출 업

체의 판로 확대에 노력했다. 이러한 노력

이 결실을 맺어 2003년, 첫해 매출이 3500

만 엔, 현재는 10억 엔 이상의 매출로 성

장했다. 

◆ 품질 관리를 철저히 

‘폐차 매입’과 ‘해체’,‘중고 부품 

판매’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, 철

저한 품질 관리를 실시하며, 그 예를 들면 

오래되어 누르스름한 헤드 라이트 유리 등

도 깨끗이 닦는 등 고객이 바로 사용할 수 

있는 퀄리티로 마무리하여 판매하고 있다. 

또한 해체 사업은 약 2 천평의 스톡 야드

에 상시 300 개 이상의 부품을 얻을 수 있

는 차량이 있으며, 니즈에 응할 수 있는 

체제를 갖추고 있다. 실제 작업은 안전과 

환경 배려의 규칙을 준수하여, 모든 공정

에 책임과 목표를 설정하여 고품질의 제품 

생산이 가능하다. 

◆ 공유・공감을 모토 

동사의 직원은 현재 40 명. 평균 연령 

30 세라는 젊은 회사인 만큼 직원의 의사 

통일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, 목표 달

성에는 필수적이다. ‘공유・공감’을 모

토로 매일 아침 조례 이외에 영업 회의, 

책임자 회의, 집행부 회의를 실시하여, 목

표 도달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한다. 또한 

올해는 사원 총회를 2 회 예정하고 있다. 

이러한 업무 등의 축적으로 지금까지 회사

는 부품 매출, 인수하는 자동차 대수 등 

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승세로 추이 

될 정도의 업적을 올리고 있다. "직원이 

동일한 벡터(vector・힘의 방향)로 일하는 

것이 중요"(이시카와 사장)하다고 말한다. 

◆ 환경 대책에 대한 배려 

한편, 당면 과제는 소음과 진동, 환경 

대책 등. 먼저 부지 내의 환경과 안전을 

고려한 해체 공장의 신설을 예정하는 등 

설비 투자를 실시한다. "낮에는 특히 조용

한 곳이므로 약간의 소리라도 나면 크게 

울린다."라며 인근에 대해서도 배려를 잊

지 않는다. 또 아무래도 부상이 따라다니

는 업계인 만큼 안전에도 철저함을 도모한

다. 

또한 철 스크랩 등의 가격이 하락한 것

과, 폐차 구매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

기 때문에 매입 사업의 구매 체제를 구축

하면서 “옥션에 차량을 출품하는 것이 아

니라, 우리와 같은 해체 업자에게 차량을 

판매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내세우고 싶

다.”라고 한다. 동사는 각 매출을 15 ~ 

20 % 올려 한 달 매상 1 억 엔을 목표로 

한다. 

(일간 자동차신문 5월 19일) 

CO2 삭감 수치（수퍼라인 시스템） 

재사용부품 사용으로  

CO2 삭감 효과 참고치 

2016년4월 

3,152t 
※일반, 중・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

리 시, 신품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

CO2 배출량과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

생하는 CO2 배출량의 차이가 CO2 삭감 

수치가 됩니다. 

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

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

LCA（전생애 환경평가기법 (life cycle 

assessment))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

여 공동 개발하였다. 

「그린포인트시스템」으로부터 참조 

-Continue from page1 

이 생산 방식에서는 생산의 앞 공정으로, 

국내 부품 담당과 해외 부품 담당이 의논해 

가면서 1대의 차량으로부터 어느 부품을 어

디에 판매할 것인지를 의논하여, 생산 지시

서를 제작한다. 이 때문에 국내 부품 담당

과 해외 부품 담당의 연계가 중요하다. 이 

번, 본사 신축으로 각 부문을 집약시켰다는 

점에서, 상호 연계가 강화된 조직이 된 것

이다. 판매율 100%를 유지해 가면서 부품 

창고의 확장으로 판매량을 확대한다. 

◆ 재고 개수 70％ 증가 

신축과 더불어 공장 내도 레이아웃의 재

검토에 의한 작업 효율화를 목표로 하였다. 

구매 차량의 입고부터 해체, 생산, 재고까

지 일정한 동선을 거칠 수 있도록 배려했

다. 부품 창고도 크게 확장. 엔진을 수납 

선반 앞뒤로 이동시키는 등, 부지를 유효하

게 활용하여 전체 재고 가능 개수는 기존의 

1.7 배까지 확대했다. 

오카노 사장은 "재고 가능 개수가 늘었다

고 해서 함부로 재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, 높

은 판매율을 유지하면서 부품 판매에 주력하겠

다."고 말해, 동사의 이전 효과를 높여 나갈 계

획이다.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(일간 자동차신문 4월 28일) 

자동차 재활용센터 

해체 공장 부품 센터 내부 스톡 야드 현장 

동선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 현장

과 재고 관리를 연계 





 


